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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19번  주를 따르리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맘  

영성체성가  
174번 

168번 

 사랑의 신비  

 오묘한온 성체  

파견성가 23번  온 세상 다스리심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Ted Park • Vincent Ro • Luke Lee 

8시 미사  Jake Moon • Shyun Kim • Sia Kim  

9시 30분 미사   Alice Choe Jaycee Choi Andrew Choe Olivia Baek  Gabriel Nguyen • Jacob Lee • Leo Kim 

11시 미사  Justi Lee • Audrey Oh • Jayden Lee  

5시 미사  전가별 오유나 박여원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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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연중 제13주일로 본격적인 여름, 7월을 시작합

니다. 학생들은 본격적으로 여름 방학에 들어가서 주일 

성당의 오후가 예전만큼 아이들의 재잘거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햇살이 내리 

쬐는 조용한 성당의 기도 뜰이 상상이 갑니다. 그래도 

기도 뜰의 성모님이 계시니 한여름의 오후가 오히려 포

근합니다.  

 

  지난 주일과 화요일에 저의 사제 수품 25주년을 맞아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우리 본당 식구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과 함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길 기도

드립니다.  

 

  25년간 사제 생활을 뒤돌아보며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만큼 사제 생활이 심심하거나 지루할 틈이 

없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매 사람이 다 다르듯이 사람들

을 상대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

는 생활이 매일 비슷할 것 같지만 실상은 매일 다릅니

다. 사람마다 생각하고 결정하는 바가 다르고, 기대하는 

바가 다르고 행동양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

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하느님 안에서 일치하는 것이 바

로 하느님의 기적입니다.  

 

  교회는 하느님 안에서 다양성과 일치가 공존하는 기

적의 공동체입니다. 세속과 떨어져 사는 수도회가 아니 

사회 속의 공동체는 세상과 성령 사이의 외줄 타기라고 

표현하는 어느 신부님의 충고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

회는 세상의 소금과 같기에 교회가 세속적이 되면 맛을 

잃은 소금 같고, 너무 성령에 충만해지면 너무 짜서 음

식을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같으니 아주 적당한 양의 성령

이 필요합니다. 그 적당함이 소위 말하는 “적당주의”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적당함은 알맞은 양입니다. 최적의 

맛을 내는 양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본당 주임신부는 세

속과 성령의 사이의 외줄을 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

다. 소금의 맛을 최대한 살려야 하는 직책입니다.  

 

  때로는 조금 싱겁고, 때로는 조금 짜지만 너무 짜거나 

싱겁지 않게 가장 맛있는 맛을 내려 최선을 다할 때, 하

느님은 그 나머지를 채워 주신다는 사실을 지난 25년의 

사제 생활을 통해 배워갑니다.  

  사실 초대 교회 때부터 온전히 하느님을 경험하기 위해 

광야로 또는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의  길

을 열어주기 위해 먼저 오신 세례자 요한은 광야로 나가 

메뚜기와 꿀을 먹으며 살았다고 합니다. (마태오 3: 4) 예

수님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 가시어 광야에서 40일간 사

시며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이집트의 안토니오 성인은 가

까운 사막으로 나가 세속과 떨어져 하느님을 체험하고 하

느님의 말씀 안에 살았습니다. 이에 많은 이들이 안토니

오 성인을 따라 사막으로 떠났고, 이것이 오늘날 수도 생

활의 효시가 됩니다.  

 

  20세기의 미국을 대표하는 수사인 토마스 머튼 신부님

은 그의 저서 “고독 속의 명상”에서 삭막한 사막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막에는 오직 하느님만 존재하십니

다.” 즉 온전히 하느님을 체험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가야 

합니다.  

 

  지난 1월 초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신부 넷이 함께 갔습

니다. 이스라엘을 여러 번 가봤지만 먼발치서 보기만 했

던 광야 속의 동방 정교회 소속의 성 조지(St. George) 수

도원에 갈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예리코 사이의 광활한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어 그사이를 지나는 사람들을 상대로 강도가 성행했던 

지역입니다.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도 이 광야를 배경으

로 합니다.  

 

  그 광야를 가로지르며 흐르는 깊은 계곡에 수도원이 있

습니다.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위치한 수

도원에 가기 위해서 한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절벽에 

아슬아슬하게 붙여 지은 수도원은 인간의 능력이 대단하

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절벽 중

간 여기저기에 사람이 뚫은 듯한 동굴이 있었는데 그곳 

수사님의 설명에 의하면 예전에 수사님들이 더 깊은 기도

를 위해 동굴에 칩거하며 기도 생활을 하던 곳이라 합니

다.  

 

  사실 이러한 기도 전통은 다른 종교에서도 찾을 수 있습

니다. 궁극의 구원을 위한 구도의 길을 세상과 가장 멀리 

떨어진 외딴곳에서 찾으려 한 노력입니다.  세상의 유혹

에서 멀어지려는 노력이었을 것입니다.  

 

  여담이지만 옛날 많은 수사님들이 광야로 구도를 위해 

들어갔는데 여기저기 각자의 동굴에서 살다 보니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떨어진 삭막한 광야가 아니라 마치 캠프촌

처럼 많은 수사들이 몰리다 보니 생활 쓰레기와 여기저기 

용변으로 가득해서 오물 냄새가 가득한 곳도 있었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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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초기 구도를 위해 인간 세계를 떠났는데 새로운 인

간 세계를 형성한 꼴이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막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속에

서 살아갑니다. 세속의 수많은 유혹 속에서 진실한 행복

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진정한 행복을 하느님 안에서 

찾으려는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은 세

례 후 성령에 의해 광야로 가셨지만 유혹을 이기시고 세

상으로 다시 내려오셨습니다.  

 

  또 산에 오르시어 모세와 엘리야와 만나시어 거룩한 

변모를 보여주셨고, 이를 본 베드로는 그 산에 같이 살자

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산을 내려오십니다. 상징적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세상 구원을 위하

여……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또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

르지 않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제 목숨을 얻으

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고,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

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마태오 10: 37-39)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세상에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

한 관계인 부모 자식 간의 관계보다 더 중요한 관계가 

하느님과의 관계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떠

나 홀로 살아가야 할 것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실

천하기 위해서는 수사님들처럼 광야로 나가야 될 것 같

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으로 오셨고, 사람들과 함께 사시

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관계에 

하느님을 뽑으십니다. 하느님 중심의 삶을 강조하신 것

입니다. 하느님을 따를 것인가, 부모를 따를 것인가 아니

면 자녀를 따를 것인가 하는 결정의 문제가 생깁니다.  

 

  하느님과 세상과의 발란스가 필요합니다. 하느님을 따

르는 것은 사실 부모와 자식을 하느님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나 자식의 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

느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부모나 자녀의 말은 세속적인 지혜이기에 하느님 말씀

과 달리 이기적이고 계산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부모 자식을 온전히 하느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하

지만 그 가치 기준은 하느님의 말씀이어야 한다는 말입

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하느님과의 사이에서 외줄 타

기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

고, 성령을 통하여 그 실체를 체험합니다. 우리의 하느님 

체험이야말로 우리가 하느님 말씀 안에서 길을 잃지 않

고, 또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지혜에 유혹을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당신의 기도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도

하라고 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세상의 유혹은 세상의 개인과 집단 이기주의

이며, 약육강식의 논리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며 하느님의 말씀

으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모인 믿음과 기도의 공동체

입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응원하며, 설령 유

혹에 빠져 실수하더라도 용서할 수 있고, 다시 하느님 안

에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줍니다.  

 

  영혼의 의사라고도 불리는 사제는 이러한 공동체의 리

더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착한 목자이어야 합니

다. 그러나 사제도 베드로와 바오로 사도처럼 인간적 약

점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회개하고 기도하며 언제나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살려 고군분투해야 합니다. 그래

야만이 하느님의 양들을 파란 풀밭으로 인도할 수 있습

니다.  

 

  사제가 사제일 수 있는 것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했

을 때입니다. 그 사랑을 하느님의 어린 양으로부터 경험

하고, 신자들로부터 경험합니다. 비록 광야로 나가지 않

고도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세상 속의 광야입니다. 온전히 

하느님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해주며 

구원받을 수 있는 곳, 오로지 하느님만 존재하는 세상 속

의 광야입니다.  

 

  세속적 계산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하느

님의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를 추구하는 세상이 바로 교

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의 사랑이 

아니라 보편적 사랑이 존재하는 하느님의 나라를 경험

하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25살배기 사제로서의 저의 책무도 바로 이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임을 잘 

압니다.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한 광야가 우리 본당이길 

기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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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주일 (7월) 

  공동체 소식                                                                                                                   

알 림 

금요일 저녁미사 스케줄 

7월과 8월에 금요일 저녁 미사가 첫 금요일 미사

를 제외하고 중단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 교리 강좌 안내 (줌 강좌) 

임정현 테오필로 신부님  

퀸즈 성당 청년 대학생 이스라엘 성지순례 

첫모임 : 7월 16일(일)    

시간과 장소 : 10:30 a.m.  정 토마스 교육관  

2023년 제29기 사목위원 명단  

2023년 새 사목 위원단이 선출되었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난 3년간 본당을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제28기 사목위원들을 위해서 기도부탁드립니다.  

제29기 사목위원  

회장  한기남 세레자 요한 부회장 이철선 루까 

부회장 이성희 글라라 총무 안규호 대건안드레아 

서기 김난희 스테파니  

전례분과  부장 우지섭 다미아노 

구역분과  부장  강석구 그레고리오 

사회복지분과   부장  최윤승 데오필로 

홍보분과  부장  허광 마르꼬 

선교분과  부장  김영란 마리아  

행정분과  부장 임칠성 라파엘 

심신교육분과   부장  박명선 도미나 

청소년분과    부장  이태환 베드로  

제28기 사목위원  

회장  박영서 베드로 부회장 한기남 세레자 요한 

부회장 이성희 글라라 총무 이진원 요셉 

서기 이수이 데레사   

전례분과  부장 박노태 요셉  

구역분과  부장  서병권 안토니오  

사회복지분과   부장  우지섭 다미아노 

홍보분과  부장  김대영 가브리엘  

선교분과  부장  추영선 아네스  

행정분과  부장 임칠성 라파엘 

심신교육분과   부장  홍정순 데레사 

청소년분과    부장  손우정 저스틴 

사무실 휴무  

Summer Mission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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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소식                                                                                                                    2023년 7월 2일 

알 림 알 림 

일시 : 7월 16일(일) 1 p.m.  

장소 : 성전 

신청 방법 : 2명 1팀 (퀸즈성당 신자) 

의무 참가 : 

접수 : 사목회 데스크 

주관 : 퀸즈성당 사목회 

접수 마감 : 7월 9일(일) 상품 내역 

- 1등 1팀 $1000(H-MART 상품권)   

         (골든벨 특별상품 -성당 2022부활초) 

- 2등 1팀 $700(H-MART상품권) 

- 3등 1팀 $500(H-MART 상품권) 

-4등~10등 $100(H-MART 상품권) 

             예인한의원 명품 공진단 1박스 

- 방청객 상품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주시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 도전 성경 골든벨 협찬           

   중앙장의사: $1000                           

   

  고경현 통증병원: $500 

감사헌금 

김문수 신부님과 가족분들께서 $21,125 감사헌금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입 복사 모집  

한국학교 새싹반 교사 모집   

새싹반 학생 구성 : 만3.5세이상의 신입생 10명      

              (보조교사 2명이 보조) 

개학일시 : 9월 9일(토) 

수업일수 : 9월 9일(토)-12월 16일(토) 14주간 

               9 a.m.—1 p.m. 매주 토요일 4시간   

교사 자격: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도네이션  



        공동체 소식                                                                                          2023년 7월 2일 

알 림 알 림 

 안영남, 김태범, 김진성  

 

  

생활 상담소  

7월 9일(둘째 주일)  12:30 p.m.  제1교육관   

 

   

   

                     .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6월 18일(일) - 6월 24일(토) 38,530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771,957 단  

로사리오회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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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상담  

우리의 정성  

2023년 미동북부 성령대회  

미 동북부 제40차 지구 울뜨레야  

일시 : 7월 4일(화)   9:30 a.m.—4 p.m.  

 장소 : 메이플우드 성당  

주소 :  280 Park Ave. Maplewood, NJ 07040 

참가비 : 없음  

백운택 어거스틴 신부 Renewal 청년피정  

일시 : 8월 11일(금)  7 p.m. –8월 13일(일)  3 p.m. 

장소 : 뉴튼 수도원 (St. Paul Abbeys, Newton, NJ) 

대상 : 21-35살  

신청 및 홈페이지 : RYCReborn.org 

신청 마감 : 8월 4일(금)    

가격 : $250 

문의 : (732) 687-4721 

연령회 월례회  

퀸즈성당 ME Reunion  

꼬미시움 평의회  

7월 9일(일)  2 p.m.   성당 친교실    

안나회 정기 총회   

효주회 월례회  

생활 상담소 단합 바베큐 파티 



7 

      미사 봉헌                                                                                              2023년 7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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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Sunday in July                                                                                           Announcements  

          Announcements                                                                                                                                                              July 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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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June 24th (Sat) is 
771,957 decades.  
June 18th (Sun) — June 24th (Sat) : 38,530 decades 

RCIA Class  

 

High School Sunday School Summer Camp Trip  
Grade : 9th - 12th 
Date : Jul. 7th (Fri) - Jul. 9th (Sun) 
Arrival Location: Church Education Center 
Summer Camp Location : Mirror Lake Retreat 
Address : 64 White Drive, Milan, NY 12571 
Cost : $200.00  

Friday Mass for July and August  

There is the First Friday mass on Jul. 7th(Fri), and 
Aug. 4th (Fri). 

St. Paul Chong Ha Sang 50th Anniversary Event: 
Special Durae Encounter for Young Adults 

 

Recruitment of Altar Servers  

 

 

Summer Mission Appeal  

 

Recruitment of Korean School Teacher for 
Sprout Class  

 

First Friday of the Month (July 7th)  

 

Cornerstone Meeting   

Location : Education Center  

Prayers for Kids on Mission Trip    
Please pray for kids on Bolivia mission and the up-
coming Navajo mission.  

July 4th (Tuesday) Church Office will be closed.  
There is 7 a.m.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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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hirteenth Sunday in Ordinary Tine  

Weekly Homily                                                                                                                                                              July 2, 2023 

  
 

 For all Christians: that we die to sin and live for God in Christ Jesus,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For governors and all lawmakers: that in this time of intolerance, they not only respect freedom of 
religion but also the inalienable rights of all people in all their votes and decisions,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our nation as we prepare to celebrate Independence Day: that we be thankful for all who have 
given service to keep our country free and remember that these freedoms we know are to be re-

spected for all,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ravelers and summer vacationers: that they make time for Sunday Mass and prayer and to come 

home safely,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our high school students on the Bolivia mission: that they are safe and are open to what God is 

saying to them through the people they serving,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our parish family as children of light: that we strive to follow the bright light of truth, let us pray 

to the Lord. ◎ 

 When I first went to Korea in 1971, I was 23 years old. The Peace Corps sent me to Korea where I taught Eng-
lish at Kyungbuk University. It was a wonderful experience. Everything was new and different: the language, the food, 
the customs. I was especially fascinated by the traditional Korean way of counting age. Overnight I found out I was con-
sidered to be 24 years old. Over the years I got used to telling my age in the Korean style. It didn’t help with my teaching 
assignment. I could say I was 24 but I looked 18. The problem was, most of my male students were in fact 25, having 
fulfilled their military service before finishing college. So to give myself an age advantage, I grew a mustache to look 
older than my students. It worked— most of the time. One weekend I was taking the train to Busan and, because there 
were no more seats, I was standing. A young man stood and offered me his seat. I tried to decline but he insisted, using 

높임말. I reluctantly accepted his offer before I realized his mistake: he thought I was older. As we chatted in Korean for 

awhile, he continued to use 높임말. Eventually he asked the inevitable question: “How old are you?” I hesitated but fi-

nally answered: 24. In less than an instant he switched to 반말. I tried giving him his seat back, that only made things 

worse. That day the five-hour trip to Busan seemed like 10 hours. 
 
 Age is only a number, we are told. But that number in Korea, at least, is important as it determines how you 
speak to others. I’m sure by now you’ve heard the news that Koreans, at least in Korea, are all about to get two years 
younger as the society abandoned the traditional way of counting age (one at birth and another year at New Year’s.) So if 
you were born on December 31 you were one year old and a day later you became two—- even without a mustache. I 
presume most of you living in the States adopted the American age counting system, but maybe not. It raises an interest-
ing point. What if you could actually become two years younger? What would you do with that “extra” time? How 
would you use your time differently? We are called to love God, our neighbor and ourself no matter how old or young 
we are. Honestly, now that I am officially old, I’d rather be in Korea, where I wouldn’t need my mustache anymore and 
people would offer me their seats on the bus without awkward silence or embarrassment.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13th Sunday in Ordinary Time                                                                                             July 2, 2023 (Year A)  No. 2640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Peter Park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89:2-3, 16-17, 18-19 

◎  For ever I will sing the goodness of the Lord.  
○  The promises of the LORD I will sing forever, through all generations my mouth shall proclaim 

your faithfulness. For you have said, “My kindness is established forever.” in heaven you have 

confirmed your faithfulness.  ◎ 

○  Blessed the people who know the joyful shout; in the light of your countenance, O LORD, they 

walk. At your name they rejoice all the day, and through your justice they are exalted. ◎ 

○ For you are the splendor of their strength, and by your favor our horn is exalted. For to the LORD 

belongs our shield, and the Holy One of Israel, our king.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2 Kings 4:8-11, 14-16a (97A) 

Second Reading  

   Romans 6:3-4, 8-11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Whoever does not take up his cross  
is not worthy of me.  


